
강 자아와 반성7

교시(1 )

반성적 자아■

학습목표※

근대철학을 통해 반성적 자아를 이해한다

인식론적 반성▲

내재적인 영역. ‘1)나는 생각한다는 것을 나는 2)생각한다. 은 사유의 대상이 되고 는’ 1) , 2)

사유의 작용이다 의 나는 사유의 주체이다 이렇게 사유 속에서 사유가 대상이 되고 있. 1) .

는 것을 반성이라고 한다 이때의 반성은 윤리적인 반성이라기보다는 인식론적 반성이다. .

구도 라는 것은 자기를 생각한다 는 것이다‘ ’ ‘ .’ .

나인 것과 나 아닌 것▲

사유에서 반성의 구도를 보면 자아분열 이 있다 사유대상으로서의 나와 사유주(Ichspaltung) .

체로서의 나 두개가 있다 항상 반성 속에는 주체와 대상이 나누어지는데 주체 혹은 작용, .

과 대상으로 자기가 그대로 나누어지는 근대철학의 혁명적 사건이 벌어졌다 그 전에는 신, .

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신이 내려다보는 실체로서의 자아는 쪼개질 수가 없었다 신.

의 관점에서 주체의 관점으로 이동하면서 주체는 나누어질 수 있게 되었다 믿음의 세계에.

서 이성의 세계로 넘어온 것이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반성할 줄 아는 것.

을 의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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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시(2 )

반성으로서의 무한퇴행과 변증법■

학습목표※

반성으로서의 무한퇴행과 변증법을 이해한다

반성으로서의 무한퇴행▲

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나 앞의 문장 자체를 생각하는 나 또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나. .

를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나 무한히 심층으로 내려간다 많은 나 들이 대상화되어서....... . ‘ ’

앞으로 나가면서 주체는 무한히 뒤로 빠지게 된다 대상화의 방향과 주체의 방향이 다르다. .

이렇게 주체가 뒤로 쭉 빠지는 것을 무한퇴행이라 한다 반성의 구도는 그 자체에 무한퇴행.

의 운동을 가지고 있다 내 가 있고 그 앞에 무한개의 나들이 포진 하고 있다 나는 주체. ‘ ’ ‘ ’ .

이자 대상이 된다 하나의 자아 속에 엄청나게 많은 자아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. .

반성으로서의 헤겔의 변증법▲

헤겔의 변증법은 부족한 나를 생각하다보니 반성을 하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

다 반성을 통해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게 된다 이것은 더 많고 깊은 지식을 갖는 다는 의. .

미이다 지식을 통해 나는 점점 풍부해지고 두꺼워진다 생각하는 나만 생각하면 형식적인. .

자아지만 이 과정을 삶의 역사로서 넣어서 바꾸어버리면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힘,

으로 작동하게 된다 헤겔의 변증법도 나를 대상화해서 나를 넘어서는 과정이므로 반성의.

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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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시(3 )

반성과 습관■

학습목표※

구체적 보편자 반성 습관을 이해한다, ,

헤겔의 구체적 보편자▲

나 아닌 것들을 계속 내 안에 포섭해 가면서 올라가며 절대자를 향해 나아간다 점점 올라.

간다는 것은 나 아닌 것 즉 타재성 을 찾아가는 것이다 나아닌 것의 극복과정이, ( ) .他在性

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점점 대아 를 향해 올라간다 올라갈수록 특수한 나의 모습. ( ) .大我

이 점점 희석화 되면서 내 속에 나 아닌 모습들이 자꾸 들어오게 된다 대아를 향해 올라간.

다는 것은 특수성을 벗어난다는 것이다 특수성을 넘어서서 보편성으로 그런데 자아가 자. .

신을 다 내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 짊어지면서 올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.

보편자이다.

반성과 자아▲

인간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실제적 자아이다 한편 반성은 인간만의 독특.

한 능력인데 인간은 반성을 해 심층으로 내려가게 된다 저 깊은 곳에 있는 심오한 자아를, .

찾아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형식적인 자아가 되는 것이다 무엇을 하건 결국 전체를.

관통하고 있는 내가 있을 것이다 관통하고 있는 순수한 나를 분리시켜 생각할 수도 있고.

이걸 다 합한 구체적인 나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순수한 자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, .

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순수한 자아를 잠재적 잠정적이라 한다 이 잠재적 자아는? , .

현행적 자아를 포함하고 있다.

습관으로서의 틀▲

실제의 자아 속에는 감각과 운동에 관련한 여러 습관들이 들어 있다 감각과 운동은 분리할.

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.

은 없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감각이 다르게 들어오기도 한다. .

감각과 행동에 관련된 습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때의 습관은 틀 일고 부른다 습관은 만들, ‘ ’ .

어지는 것이며 이것도 역시 자아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행동하는 방식이 다른.

것이다.


